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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하연**ㆍ박주희***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정서조절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

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31명의 중학생(남녀 각 258명, 173명)을 대상

으로 Marsee, Kimonis and Frick(2004)의 또래 갈등 척도, Barber(1996)의 심리적 통제 척도, 그리고 

Garnefski, Kraaij and Spinhoven(2001)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이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중학생이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을 덜 사용하고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중

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가 유의했다. 즉, 부모

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영향은 부

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집단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

았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관계적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정

서조절전략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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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과도기로서 발달 단계상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들

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시작

하고 또래관계를 확장하면서 더욱 다양한 적응문제에 직면하게 된다(Lerner & 

Steinberg, 2009). 이와 같이 개인의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는 중학생들

에게 복합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과격하고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공

격성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Blitstein, Murray, Lytle, Birnbaum & Perry, 

2005).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2012)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중학생의 경우 다른 연령

집단보다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점차 집단화, 다양화되어가는 중학

생의 공격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중학생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상대방에게 직접 해를 가하는 

외현적 공격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관계적 공격성

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관계적 공격성이란 공격적 행동의 표출이 직접

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나는 외현적 공격성과는 달리 집단의 일원을 교묘한 방식으로 

소외시킴으로써 우정관계 또는 소속감에 의도적인 해를 가하는 공격 형태로 정의된다

(Crick & Grotpeter, 1995). 구체적으로 뒷말하기, 소문 퍼트리기, 집단에서 소외시키

기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적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

성에 비해 관찰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간과되어 왔으나 실제로 아동기 후

기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감소하는 외현적 공격성과는 달리(서미정, 2012; 

Brame, Nagin & Tremblay, 2001), 분노, 적대감을 보다 발전된 방식으로 표출하는 

관계적 공격성은 오히려 사회지능이 발달하는 중학교 시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이홍, 김은정, 2012; Tiet, Wasserman, Loeber, McReynolds & Miller, 

2001). 뿐만 아니라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또래에 대한 자기 개방성이 증가하면서 분노, 

불평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친밀한 또래관계 안에서 교묘하게 표출함으로써 관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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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Crick, Ostrov & Werner, 2006).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

은 외로움이나 또래거부와 같은 심리적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Grotpeter & 

Crick, 1996)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이 있어 청소년기 이후의 사회적 관계에 장기

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Crick & Nelson, 2002). 따라서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과 중재 프로

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관계적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요인은 가족 변인과 

개인 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가족변인 중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가 또래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회, 행동적 기대를 습득하고 사회적 행동을 학습하는 주요 발달 

맥락(Maccoby, 1992)이라는 점에서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간주

되어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자녀 관계의 질(Murray, Dwyer, Rubin, Knighton- 

Wisor & Booth-LaForce, 2013)과 부모애착(Michiels, Grietens, Onghena & Kuppens, 

2008) 등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되어 왔다.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이 타인을 교묘한 방식으로 조종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개념적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에(Kuppens, Laurent, Heyvaert & Onghena, 

2013) 최근 들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한은미, 2014; 현지은, 2010; Nelson, Yang, Coyne, 

Olsen & Hart, 2013).

  심리적 통제란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등과 같은 심리적 조종 과정을 통해 자녀의 

심리적 발달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교묘한 유형의 통제로 정의된다(Barber, 1996). 

Nelson과 Crick(2002)에 따르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사랑을 철회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부모의 자녀는 친구에 대한 분노표현으로 친구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집단에서 소외시키거나 우정을 철회하는 등 자신의 부모와 매우 

유사한 행동 특성을 보인다(Reed, Goldstein, Morris & Keyes, 2008). 이는 사회학습

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심리적 통제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관찰, 모방하여 또래관계에서 관계적 공격 전략을 보일 가능성

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Bandura, 1978). 

  뿐만 아니라 수용-거부 이론(acceptance-rejection)에 따르면(Rohner & Pettengill, 

1985),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가할 경우 자녀의 심리, 사회적 욕구를 민감하게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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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분노와 좌절을 높여 또래관계 내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Nelson, Hart, Yang, Olsen & Jin, 2006; Nelson et al., 2013). 이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심리적 거부를 경험함으로써 느끼는 분노와 좌절을 다양한 유형의 

공격성으로 표출할 수 있지만, 부모의 높은 심리적 통제를 받은 자녀의 경우 외현적

으로 드러나는 문제행동이 다시금 부모의 애정 철회와 같은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부정적인 정서를 눈에 띄지 않는 교묘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는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아(신유림, 2010) 및 

초등학생(김민정, 도현심, 2001)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을 뿐 초기 청소년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Kuppens et al., 

2013),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의 욕구가 증가하는 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된 바 있어(Barber & Harmon, 2002)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살펴 본 소수의 연구들은(한은미, 

2014; Loukas, Paulos & Robinson, 2005)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

거나,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연구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버지의 심리적인 통제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Yang et al., 2004). 또한 

중학생이 경험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양상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크므로 

각각의 관계에서 심리적 통제를 따로 측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어(Rogers, 

Buchanan & Winchell, 2003)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모두 포함하여 중학생

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포함한 가족 요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개인 특성도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 정서가 가지는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 

기능주의적 관점(functionalist perspective)에 따르면, 관계적 공격성은 슬픔이나 분노

의 정서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된다(Barret, 1994). 구체적으로 Barret는 슬픔의 정서는 

타인과의 친밀함을 느끼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표 행동의 기반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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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정서는 타인을 해하거나 복수함으로써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행동을 

촉발시킨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묘한 방식으로 

타인을 해하는 관계적 공격성은 슬픔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지 못할 때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다(강다겸, 장재홍, 2013; Bowie, 2010; Sullivan, 

Helms, Kliewer & Goodman, 2010). 그러나 슬픔이나 분노 등의 부정적인 정서자체

가 관계적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지적으로 재

해석하는가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Peled & Moretti, 2007). 특히 인지적 발달이 더욱 정교화되는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스스로 평가하고 인지하는 이해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Garnefski, 

Kraai & van Etten, 2005) 이러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발된 부정적인 정서를 인지적으로 다

루는 개인 고유의 대처능력으로서(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당면한 문제

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수용하며 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등의 긍정적인 정서조절전

략과 타인이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정서와 생각을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이

는 등의 부정적인 정서조절전략을 포함한다. 선행연구(민귀식, 2001; Remillard & 

Lamb, 2005)에 따르면, 긍정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할수록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되어 관계적 공격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반면, 부정적 정

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할 경우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적대감이 높아져 관계

적 공격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배재현, 최보가, 

2006; Peled & Moretti,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관

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조명한 연구자들은 대체로 긍정적 정서조절 혹은 부정적 정

서조절 중 한 측면만을 포함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었다(전미숙, 손은정, 2013; Peled 

& Moretti, 2010). 그러나 한 개인이 긍정적, 부정적 전략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Garnefski et al., 2001)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전략의 영향에 차이

가 있으므로(배재현, 최보가, 2006)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양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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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된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유발된 자녀의 부정

적인 정서와 생각에 대하여 인지적 재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정서와 행동의 변화로 

연결되어(John & Gross, 200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

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미숙과 손은정(2013)의 연구에 의하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자체에 집중하여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타인과 자신을 비난하는 등의 

부정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할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관

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조절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

하였다. 그러나 긍정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모두 포함하여 조절효

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중학생의 관계

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학생의 인지조절전략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관계적 공격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 중학생의 

성과 학년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격성의 발달궤적과 관련된 메

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초기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의 발생비

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Archer, 2004). 또한 관계적 측면에서 자아정체

성을 발달시키고 소속감을 중시하는 여아가 보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남아보다 관계

적 공격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어(Hodgson & Fischer, 1979; 

Malove, 2012) 중학생의 성과 학년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중학교 청소년들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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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부모의 심리적 통제(부의 심리적 통제, 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긍정적 정서조절전략, 부정적 정서조절 전략)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세 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

년 학생 431명이었다.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중학교 시기는 외현적 

공격성이 감소하고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이홍, 김은정, 2012; 

Tiet et al., 2001). 또한 관계적 공격성의 대표적 유형인 또래 괴롭힘 발생 비율이 초

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중학교 학생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교육과학기술부, 2012)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대상은 남학

생 258명(59.9%), 여학생173명(40.1%)이었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51명(35.0%), 2학

년 156명(36.2%), 3학년 124명(28.8%)이었다. 한편,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62.6%), 

전문직(23.0%), 판매직(6.5%), 기타(5.6%), 생산직(1.9%)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52.7%), 전문직(19.1%), 사무직(17.9%), 기타(7.4%), 판매직(3.7%), 농업

(0.2%)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관계적 공격성 척도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영경(2008)이 번안한 Marsee, 

Kimonis and Frick(2004)의 자기보고형 또래 갈등 척도(Peer conflict scale, PC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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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관계적 공격성과 외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각 20개 문

항씩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에 해당하는 

20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0점에서 80점까지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의 일원을 교묘한 방식으로 소외시킴으로써 우정관계 또

는 소속감에 의도적인 손상을 주거나 상대방에 관련한 부정적인 소문을 내며 상대방

에게 교묘한 방식으로 해를 가하는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

구에서 산출한 20개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3이었다. 

2)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숙영(2007)이 번안한 Barber(1996)

의 자기보고형 부모 심리통제척도(PSC-YSR: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자기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및 불안정한 감정기복 등을 측정하기 위한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척도의 가능한 총점 범위는 16점에서 6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등과 같은 심리적 조종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발달을 침

해하거나 방해하는 교묘한 통제를 가한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

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대해 각각 응

답하도록 하였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16개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아버지의 경우 .90, 어머니의 경우 .91이었다.

3)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김소희(2004)가 번안하고 수정한 

Garnefski et al.(2001)의 자기보고형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관련된 20개 문항과 부정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관한 16개 문항, 총 36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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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것과 같이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수용, 긍정적 재해석, 조망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 긍정적 재초

점화 등을 포함한다. 반면, 부정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타인이나 자신을 비난하는 

등의 정서 중심적이고 문제 회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뜻하며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

추, 파국화 등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긍정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정적 정서

조절 전략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긍정

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이 20점에서 100점, 부정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이 16점에서 80점

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산출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긍정적 정서조절 전략이 .91,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이 .82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서울과 경기도 소재 세 개 중학교의 14개 학급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총 535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이중 519

부가 회수되어 질문지 회수율이 약 93%였다. 그 중 부모의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아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묻는 문항에 답하지 않은 

자료와 누락된 반응이 다수 포함된 자료 총 88부를 제외하고 총 431부를 최종 분석

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

였다.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제변인인 성과 학년을 포함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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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 그리고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때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인을 포함한 독립

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산성의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

(mean-centering)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부의 심리적 통제, 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긍정적 정서조절, 부정적 정서조절)을 독립변인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성과 학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1단계에 투입한 성별, 학년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아버지, 어머니 모두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관계

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학생이 지각한 아

버지의 심리적 통제(β = .23, p < .001)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β = .17, p < .01)

의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이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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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N = 431)

구      분
1단계
 β

2단계
 β

성별 -.07  -.06

학년 -.01  -.03   

부의 심리적 통제     .23***

모의 심리적 통제    .17**

긍정적 정서조절전략   -.12*

부정적 정서조절전략    .10*

R2   .05     .16***

△R2       .16***

F  1.15   13.80***

  

*p < .05, **p < .01, ***p < .001                                 

  또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경우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을 덜 사용할수록(β= -.12, 

p < .05),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할수록(β = .10, p < .05) 관계적 공격

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부정적인 정서와 생각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재인식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은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낮음을 뜻한다. 반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타인과 자신

에게 원인을 돌리는 등의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회귀 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관계적 공격성 변량

의 총 16%를 설명하였다.

2.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긍정적 정서조절전략,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

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위계적 중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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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성별과 학년을, 2단계에서

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부의 심리적 통제, 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긍정적 정서조절전략,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그리고 3단계에서는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간의 네 개의 상호작용항(부의 심리적 통제와 긍정적 정서조절

전략, 모의 심리적 통제와 긍정적 정서조절전략, 부의 심리적 통제와 부정적 정서조절

전략, 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투입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편, 공차한계는 .61-.88, 분산팽창지수는 1.13-1.61로 나타나 각 

예측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N = 431)

구  분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성별 -.07 -.06     -.06

학년 -.01      -.03   -.02

부의 심리적 통제         .23***      .22***

모의 심리적 통제         .17**    .15**

긍정적 정서조절전략  -.12*
                -.11*

부정적 정서조절전략   .10*           .08

부의 심리적 통제 × 긍정적 정서조절전략        -.02

모의 심리적 통제 × 긍정적 정서조절전략        -.05

부의 심리적 통제 × 부정적 정서조절전략             .17**

모의 심리적 통제 × 부정적 정서조절전략             .18**

R2  .05    .16***      .19*

△R2      .16***      .03*

F 1.15    13.80***    9.88***

*p < .05, **p < .01, ***p < .001 

  분석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부의 심리적 통제, 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정적 정서

조절전략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3단계의 회귀방정식(F = 9.88, p < .001)에서 

부의 심리적 통제와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항(β = .17, p < .01)과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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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통제와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항(β = .18, p < .01)이 중학생의 관

계적 공격성에 대하여 추가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의 부정적 

정서조절전략 수준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

르다는 의미한다. 3단계에 투입된 두 개의 상호작용항은 추가적으로 3%를 설명하며, 

회귀방정식에 포함된 변인들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변량의 총 19%를 설명하였다.

  한편,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 빈도에 따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관

계적 공격성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연속 변인인 독

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하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의 종속변인치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바와 같이 부정적 정서조절전략

의 총점 분포에 따라 전체를 상, 하 두 개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 별로 관계적 공

격성에 대한 회귀계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비교한 결과는 각각 그림 1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상집단의 회귀계수는 .39, 하집단의 회귀계수는 .28으로 부정적 정서조절전

략을 자주 사용할 경우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아버지의 심리

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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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관계

                              변인
부정적 정서조절전략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

상집단(n = 220)  β =  .39***

하집단(n = 211) β =  .28**

**p < .01, ***p < .001 

  다음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 

정서조절전략 사용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사용한 방

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각각 그림 2와 표 4에 제시되

어있다. 분석결과 상집단의 회귀계수는 .42, 하집단의 회귀계수는 .22으로 나타나 부

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할 경우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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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변인
부정적 정서조절전략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관계적 공격성

상집단(n = 220)   β = .42***

하집단(n = 211)  β = .22**

**p < .01, ***p < .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모두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긍정적 정서조절

전략과 부정적 정서조절전략 모두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은 관계적 공격성에 부적인 영향을,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중학생이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가할 경우 자녀의 심리, 사회적 욕구 충족을 방

해하여 격앙된 자녀의 분노와 좌절이 관계적 공격성으로 표출된다는 수용-거부 이론

으로 설명할 수 있다(Nelson et al., 2013). 부모로부터 심리적 거부를 경험함으로써 

분노와 슬픔을 경험할 경우 어떤 유형이든 공격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특히 

높은 수준의 심리적 통제를 가하는 부모의 자녀의 경우에는 외현적인 공격성이나 반

사회적 행동이 또다시 부모의 애정 철회 등 거부를 야기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

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분노, 좌절의 부정적인 정서를 눈에 띄지 않는 교묘한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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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출할 수 있는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애정을 철회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경험한 

경우, 부모의 그러한 행동을 모방하여 또래관계 속에서도 우정철회나 집단 소외의 방

법과 같은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사회학습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

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부모 자신의 기대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애정철회와 

죄책감 유발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녀에게 내적인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그 대안으로 귀납적인 대화 방법을 통하여 자녀 스스로 내적 동기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Hoffman & Saltzstein, 1967).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

녀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왜 다르게 행동해야하는지, 어떤 행동이 필요한

지에 대해 부모가 자녀와 함께 논리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부모와 자

녀의 기대나 요구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동시에 자녀는 부모와의 논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모방하여 또래관계 안에서 상대방 친구와의 갈등 속에 적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 중 하나는 주 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만 초점

을 두어 연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모두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를 계획할 때 아버지의 역할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Rogers et al.(2003)에 따르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

머니와 자녀의 관계보다 평소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긍정

적인 상호작용이 많지 않다면 자녀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자녀의 상승된 분노와 좌절감이 관계적 공격성으

로 표현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의 특성과 

양상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및 시행된다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학생의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은 관계적 공격성에 부적 영향을, 부정적 

인지 정서조절전략은 관계적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배재현, 최보가, 2006; Peled & Moretti, 2007)를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

과는 부정적인 상황과 정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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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이고 적극적인 인지적 대처를 할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낮출 수 있어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표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민귀식, 2001; Remillard & Lamb, 2005). 반면에 부정적인 정서나 상황을 수

동적, 반복적으로 떠올리거나 타인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할수록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의 지속성과 강도가 높아진다(Peled 

& Moretti, 2007). 이렇게 높아진 슬픔, 분노의 정서는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관계적 

공격성을 촉발시킬 수 있다(배재현, 최보가, 2006). 뿐만 아니라 강렬한 부정적 정서

는 적응적인 정보처리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또래와의 갈등상황과 상대방의 의도

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도록 하여 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집

단에서 소외시키는 관계적 공격 행동을 이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rick & Grotpeter, 1995).

  따라서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이전보다 덜 사용하도록 돕는 동시에 긍정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

용할 수 있도록 학습, 훈련하는 개입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변증법적 행동치

료(Miller, Fletcher & Kabat-Zinn, 1995; Kabat-Zinn, 2003)는 부정적 정서조절전략과 

같은 인지적 왜곡에 대한 통제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을 학습

시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되어왔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

서를 유발시키는 부정적 정서조절 전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

조절 전략을 통해 강화되는 부정적인 정서가 무엇이 있는지 말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상담자가 긍정적 정서조

절전략의 기술적인 방법을 가르치고 내담자 스스로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할 때 

느껴지는 긍정적인 정서와 생각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습시킴으로써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의 발달은 가족 내에서의 사회화 과정의 영향을 많이 받

기 때문에(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부모가 중학생 자녀에게 

효과적인 정서조절 방법에 대한 모델링과 코칭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

로 부모가 부정적인 정서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문제를 재해석하고 계획을 세우며 

수용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정서를 순화시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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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효과적인 정서조절의 실제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긍정적 정서조절전략,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한 결

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정적 정서조절전략

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였으나 긍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더라도 타인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등의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덜 사용한다면 관계적 공격성으로 이어질 가능

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전미숙, 손은정, 

2013)에서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던 바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학생 자

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받아 분노,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을 때, 

정서 중심의 대처를 덜 한다면 부정적인 정서의 지속과 강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

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통제를 많이 받으면서 부정적 

정서조절 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중학생들은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이들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부정

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관계적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의 심

리적 통제가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

므로 단순히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중재 방안 이외에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과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동시에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할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높은 심리적 통제를 가하는 아버지

와 어머니를 위한 부모교육을 통하여 심리적 통제를 대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양육

행동을 교육하는 개입과 함께 중학생의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고 조절하는 행동기술 등 다양한 차원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면

(Leff et al., 2010)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 더욱 큰 효

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므로 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단정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관계적 공격성의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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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문

제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이끌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가능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인 중학생들로 하여금 동일한 척도에 반

복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때 질문지의 구성상 아버지에 대한 척도에 먼저 응답한 

후 어머니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응답이 비교표준(comparative standard)이 됨으로써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응답

에 영향을 미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평정이 실제보다 유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Moore, 2002).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순서효과(question order effect)

를 완화하기 위해 아버지에 대한 척도와 어머니에 대한 척도 사이에 다른 주제를 다루

는 완충 질문(buffer items)을 삽입한다면(Lasorsa, 2003)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

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측정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의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중에 개인의 인지적 변인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고려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질투, 

자기통제력 등의 정서, 행동과 관련된 개인내적 변인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지식, 또래

관계의 질과 같은 개인외적 변인을 고려한다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뿐 아니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포함하

여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특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모두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예방함에 있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 행동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로 검증해 왔으나,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줄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받으면서도 부정적 정서조절전략을 자주 사용하

는 중학생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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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n relational aggression 

amongst middle school students

Lee, Hayeon*․Park, Ju Hee**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n relational aggression amongst middle school 

students and addressed the question as to whether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had any moderating effect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relational aggressio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431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ree middle schools.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both mothers and fathers and positive emotion regul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increased the levels of relational aggression, whereas negative emotion regulation 

decreased the levels of relational aggression. In addition, negative emotion 

regulation tended to moderate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relational aggression whereas positive emotion regulation di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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